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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앞둔함평전통시장가보니

제수장만위해시장찾은손님북적

고물가에낱개구매사람들도늘어

생선구이 전등조리음식도인기

온누리상품권등혜택활성화도움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제수용품을구입한군민들이함평터미널에서군내버스를기다리며이야기를나누고

있다.

한생선판매점에온누리상품권으로구입하면더저

렴하다는가격안내를내걸었다.

대목맞은오일장활기…손님도상인도 웃음꽃

오늘만만원에팔아요.떨이에요,떨이.

추석을 닷새 앞둔 12일 오전 함평천지전통시장.

명절음식을마련하기위해시장을찾은손님들로붐

벼간만에활기를띠고있었다.

시장매대에는추석성수품이가득놓여있어명절

분위기가물씬느껴졌다.상품이놓인판매대앞에는

오늘만이가격 , 최저가판매 등구매를유도하는

문구가적혀있었고손님의발길을붙잡으려는상인

들의목소리가서로경쟁하듯곳곳에서인파를뚫고

터져나왔다.

음식을직접만드는예년의추석문화에서이제는

번거로움을피해음식을구매하는문화로바뀌면서

생선구이와각종전을판매하는매장이생겨나시장

내부에는음식냄새로진동했다.

이날이른오전부터상인들은선물세트를포장하

며 영업 준비에 분주했고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은

양손가득검은봉지를들고두리번거리며시장을둘

러보고있었다.

종종걸음으로시장을누비던주민들은가격을듣

고깜짝놀라며걸음을재촉한다.

주부윤모(52)씨는 샤야할물건을다못샀는데

벌써가져온현금 20만원이동나기직전이다며 물

가가너무올라서명절차례도최소화했는데여전히

부담이다고말했다.

고물가여파로일부손님들과상인들사이에서는

푸념도나왔지만,정이넘치는전통시장답게곳곳에

서흥정하는모습도보였다.

이날오후인근공용버스터미널에는짐보따리를

들고집으로가는버스를기다리는노인들이모여있

었다.

엄다면주민김양례(75)씨는 이번추석에는자녀

들이많이못온다고해서고기랑과일만조금샀다

면서 이곳저곳에서덤을얻다보니할인된가격으로

상품을구매한것같다고말했다.

추석 음식 하면 빠질 수 없는 송편은 예년만큼은

아니지만여전히인기가많았다.

방앗간을운영하는이기남(67)씨는 매출이예전

같지않다.거의절반수준에도못미친다며 요새는

추석에송편을먹는집이줄어들었지만여전히택배

주문이들어오고있다고말했다.

손님들은온누리상품권을통해물건을싸게구매

할수있어만족하기도했다.

이모(67)씨는 자식에게받았던온누리상품권을

어디에쓸수있는지몰라서안쓰고있었는데이번

에시장에서쓸수있다는것을알게돼돈한푼안들

이고장을봤다고강조했다.

모처럼맞은장날의활기에도고물가여파는여전

히상인들의어려움을키웠다.

20년째청과물노점상을운영하는장철(59)씨는

지역에어르신들이많다보니사과나배등을낱개

로구매하는손님이늘었다며 올해는폭염때문에

과일값이비싸져서그런지손님들이줄었다.추석에

맞춰준비한선물세트물량도남게생겼다고한숨

을내쉬었다.

장씨는 전체적인매출은많이줄었지만그나마온

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상품권 등 할인환급 혜택이

늘어서마트대신시장을찾는손님이은근히있다

며 상권을살리기위해혜택을늘리고많은사람들

이이를이용할수있도록홍보가필요하다고덧붙

였다.

한편정부는추석물가안정을위해성수품을추가

로공급하고할인지원품목을대폭확대한다는계획

이다.

전통시장에서는 품목과 관계없이 농축산물을 저

렴하게구입할수있도록농할상품권을 30%할인판

매하고,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100억원을투입해온누리상품권현장환

급행사를추진한다.

정상아기자 sanga.jeong@jnilbo.com

추석을닷새앞둔12일함평천지전통시장에제수용과선물용으로쓸생선과과일등을사려는손님들이분주히오가고있다. 김양배기자


